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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월명동 다닐 때 조심해서 잘 다녀야 합니다. 차 

사고는 아주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. 차사고 나면 본

인들의 관리 부족입니다. 병들어서 죽는 것도 억울한

데 사고 나서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? 순간

에 사고가 나니 조심해야 합니다. 

- 월명동도 예약제로 해서 그렇지 예약 안 받으면 

10만 명도 더 옵니다. 제재 안 하면 우리가 사용을 

못하니 예약제로 하는 것입니다. 우리 회원만 해도 

숫자가 엄청나니까요. 

- 한국 기독교 중에서 예수님 상을 처음으로 만들었

습니다. 내가 그 다음에 7미터짜리 만들려고 합니다. 

그 다음에 12미터, 그 다음에 20미터 만들려고 합니

다. 왜 크게 못 만드냐 하면 돌이 없습니다. 원석이 

없습니다. 중국 가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중국에도 

큰 돌은 없었습니다. 

- 우리가 방송국보다 훨씬 낫습니다. 내가 세계 20

개국을 돌아다녀봤는데 중국은 대범합니다. 대범하게 

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근본의 것이 없습니다4819. 

하늘의 그 정과 사연이 없습니다. 한국은 순간 재미 

위주로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내가 

세계를 돌아다녀서 압니다. 정신적인 세계를 내가 지

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. 어떤 가 보려고 했

는데도 볼 것이 없었습니다. 수준도 낮았습니다. 여

러분들이 부지런히 해서 해나가도록 하십시오. 월명

동에서 하는 토요무대도 계속 해주도록 하십시오.

- 앞으로 내가 방송국 설치하려고 합니다. 누가 한

다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방송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얼

굴 나오면서 뉴스 하게 될 것입니다. 뉴스부터 하려

고 합니다. 조금씩 하면서 해나가야 합니다. 젊었을 

때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커서 여러분들에게 설교

도 다 맡겼으니까 이제 멋있게 한번 해보라고 했습

니다. 설교 하는 것 쉽습니다. 남 보고 그냥 얘기하

면 된다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. 

-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. 병아리 관리하듯이 관리

해야 합니다. 병아리 관리 못하면 금방 독수리가 채

어가고 까마귀가 채어가고 하지 않습니까? 어미 닭

에게 배워야 됩니다. 목자들 같이 하십시오. 성경에 

목자 얘기한 것은 관리이야기입니다. 그와 같이 관리

를 철통같이 해나가고 계속 발이 부르트도록 해나가

야 됩니다. 나 30년 금방 지나갔습니다. 2만 번 설교

해도 몰랐는데 가만히 세어 봤더니 한 2만 번 설교

했습니다. 청중집회, 작은 집회 포함해서 2만 번 했

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적으로 50개국에 복

음을 넣은 것입니다. 지금 세계 각 나라도 잘 된다고 

들었습니다. 내가 갔을 때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. 

기다려도 안 오길래 아~ 진짜 지독한 나라들이다 라

고 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 복음 넣어서 지금은 교회

를 다 만들었습니다. 저희들이 나 보고 싶다고 계속 

한국에 면회 온다는 거 내가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. 

미국도 엘리트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

다.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. 

- 먹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까? 입는 옷이 그렇게 귀

합니까? 자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까? 나는 잘 때가 

있었어도 잠을 못 잤었습니다. 집 지어 놓고 산에 가 

있었습니다. 새 집 지어놓고 산에서 흔들며 살았습니

다. 새 집에서는 며칠 못 살았습니다. 새 집 지었을 

때 내가 거기 며칠 못 있고 어머니를 거기 모셔서 

사용하게 하였습니다. 세계 돌아다니면서도 어디 특

별한 데서 자지도 않았습니다. 그래도 내가 사람들한

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. 

- 월명동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안내해 주면서 얘기

를 해줘야 합니다. 그 골짝 옛날 사진을 갖다 놓고. 

‘개발하기 전에 이와 같은 곳이었는데 이렇게 개발했

다. 하나님이 구상해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만드셨

다. 우리들도 그 정신과 행실을 개조한다.’ 라고 설명

해주십시오.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. 거기 온 사람들

이 머릿속에 한마디씩 꼭 남겨져서 가야 합니다. 그

래야 자기가 그것을 듣고 뭘 생각 할 것이 아니겠습

니까? 한 권의 책으로 한 마디는 할 수 있습니다. 그

렇게 하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십시오. 

- 사람이 모두 사용할 때 귀함을 잘 모릅니다. 내가 

중국에 있을 때 종이와 볼펜이 없이 10달 동안 살았

습니다. 종이와 연필이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여기

서 알았습니다. 하늘의 음성은 밀려오는데 어디다 적

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때 ‘정신의 펜으로 마음에 새

겨라.’ 하셨습니다. 때가 되어 나가면 종이에다 써서 

다시 책을 내 천년 동안 보게 하자고 하셨습니다. 그

래서 7번을 머리에다 외었습니다. 천재가 됐습니다. 

지금은 전화번호 하나를 못 외웁니다. 10억을 준다 

해도 모릅니다. 전화번호 하나를 모릅니다. 그 정도

로 책을 머리에다 넣었습니다.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

달렸습니다. 나는 어디가도 잘 지내니 걱정하지 말고 

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. 



- 우리 섭리사가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. 유명한 교

회로 알려진 곳도 전체적으로 470개인데 우리는 

400개쯤 됩니다. 외국에도 27개, 우리의 3분의 1밖

에 안 됩니다. 우리는 복음을 전한 기간이 얼마 안 

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. 내가 

맨날 쫓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번씩 2년에 

한 번씩 가는데도 너무 잘 됩니다. 하나님이 하신 일

이기 때문입니다.


